
1.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제31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00년생 구준모입니다.  

저는 엘리트 축구선수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때부터 대학교 1학년때까지, 학창시절 동안 교과

서는 커녕 펜도 잡아본 적 없는 전형적인 체육 특기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운동을 그만둔 후, 운동장 밖의 새로운 삶을 위해 공부를 시작해보자는 생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거쳐 법무사 시험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총 수험 기간은 2년 6개월로, 1차 시험은 인강을 통해 1년 4개월, 2차는 학원 실강으로 1년 2

개월간 준비했습니다. 1차와 2차 시험의 공부 방법이 일맥상통하기에, 본 수기에서는 2차 시

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겠습니다. 

2. 1차시험  

(1) 첫번째 도전 

저는 1차시험을 두 번 보았습니다 . 

첫번째 시험은 방위산업체 생산직으로 군복무를 병행하며 7개월정도 준비하였고 평균 7점이 

부족하여 고배를 마셨습니다.  

(2) 두번째 도전  

 

몇 개월간 휴식을 가진 다음 9개월정도 준비하였습니다 기본이론은 생략하여 집중이론과 문

제집,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강사진 선택 

헌법-이재영 강사님 / 상법-이상수 강사님 / 민법-이혁준 강사님 

민사집행법-김지후 강사님 / 등기법-김기찬 강사님 / 공탁법-이천교 강사님 강의를 들었습니

다. 선택기준은 2차 강의까지 병행하는 분을 우선순위에 두었고 이런 선택기준이 2차에서도 

도움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3. 2차시험 

 

(1) 공부방법  

남들보다 출발점이 뒤에 있다는 생각은 저를 더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격차를 줄이

기 위해 수업 내용을 무식할 정도로 암기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한 저의 방법은 ’서브노트

‘와 ’백지 복습‘ 이었습니다. 

 

* 서브노트 : 수업 시간에 강조된 키워드와 핵심 내용을 기본서에 체크한 뒤, 귀가 후 서브노

트에 직접 정리 후 암기 

* 백지 복습 : 매일 노트를 보지 않고 머릿속으로 내용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복습 

많은 분들이 객관식 문항은 문제집 다회독으로 공부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회독을 돌리기에는 불안감이 생겨 무작정 암기하였습니다. 

 



 애초에 2차 시험을 염두에 두고 1차 시험에서 암기 위주로 공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경험이 2차 시험에도 도움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다만, 저의 방식이 1차시험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과목별 

1) 민법 - 이혁준교수님 

실전에서 가족법 문제로 당황했지만, 알고있는 판례와 지식을 총동원하고, 조문을 조문집에서 

찾아 그대로 베껴 쓰는 등 분량을 확보했습니다.  

그 덕분에 1.5점 차이로 과락을 면하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부터라도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조문이라도 쓰는 연습을 하는게 좋을 것 같

습니다. 

2) 형법 – 이재영교수님 

모의고사에서 항상 고득점을 받았던 가장 자신있던 과목이었으나, 실전에서 실수를 많이 해 

아쉬움이 남는 과목이었습니다.  

 이재영교수님이 이론 과정 초기에 수업하시는 내용을 숙지한다면, 안정적인 점수 획득이 가

능할 것입니다.  

 실전에서 유사한 판례들을 비교하여 서술하는 것이 저의 비법이었습니다. 손괴죄 구성요건

에서  “A 판례는 손괴로 보았지만, B 판례는 보지 않았다”는 식의 대비 구조를 보여주면 채점

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형사소송법 – 김영환교수님 

형사소송법은 분량을 늘릴 필요 없이, 교수님이 찍어 주시는 부분과 모의고사만 챙겨도 합격

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민사소송법 – 이혁준교수님 

유조건효소판사로 공부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문제를 빼고는 모의고사 그대로 나와

서 수월하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5) 민사서류 – 이천교교수님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고, 감도 못 잡은채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고득점이 나와 당황스러

웠습니다. 교수님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고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6) 등기법 및 등기서류 – 김기찬교수님 

등기서류는 모의고사 거의 그대로 나왔다고 해도 무방하고 등기법도 20점 빼고는 모의고사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풀었던 거 같습니다 

교수님이 가르쳐주시는 '목차'를 활용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할 수도 있겠으

나, 익숙해지면 2불의타 문제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해주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4. 마치며 

법무사 시험은 긴 호흡이 필요한 장기전입니다. 저는 공부가 안되는 날에는 과감히 술 한잔

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휴식이 저에게 다음 레이스를 위

한 필수적인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전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뭐라도 쓰고 나오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소 모의고사 때부터 조문 하나라도 더 적는 연습을 하는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시험 준비 과정에서는, 모의고사와 더불어 교수님이 강조하신 키워드 위주로 정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어떤 것을 하던 항상 저를 믿고 응

원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